
Since 1979 / ABC협회 주간지 인증부수 1위



는 국내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

하는 최고 권위의 종합경제주간지입니다.

위클리 비즈니스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높

은 열독률을 기반으로 구매력이 강한 소비자에게 지

속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광고 효과를 자랑합니다.

 

기업인, 교수, 공직자 등 오피니언 리더를 비롯해 

대학생,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각계각층 독자

들에게 사랑받는 매경이코노미는 경제·기업경영·

증권·부동산 이슈를 망라하는 다양한 분야의 심층 

분석 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9년 창간된 이래 경제와 경영 분야에서 정상의 주간

지로 위치를 확고히 다져온 매경이코노미는 정치, 인문학, 문화, 교양 등에 관한 다양하고 유용한 칼럼

을 게재해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는 글로벌 경제와 산업의 최신 동향 등 비즈니스 트렌드를 정확히 읽어내고 깊이 있

는 해설을 곁들여 독자에게 명품 기사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금융상품, 증권, 부동산 등 재테크 투자에

도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방할 수 없는 고품격 최신 정보와 지식은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의사결정의 필수 지침서입니다. 특히 정보 파급력이 강한 커버스토리와 스페셜 기사를 매호마다 게재함

으로써 국내 경제와 산업의 동향을 선도하고 통찰력을 제시하는 역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금융정책 진단과 비즈니스 뉴스로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투자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CEO라운지, 피플 등 인물기사와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에 대한 심층 정보

를 제공합니다. 

는 그동안 다져온 최정상의 브랜드 가치와 독자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매일경

제신문, MBN, 매경닷컴 등 매경미디어그룹의 막강한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와 함께 정보채널의 핵심

적인 축으로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장      대      환

CE0 Gr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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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김선걸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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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개요

1979년   7월 5일 <주간매경>으로 창간

1981년   타블로이드판 발행

1992년   대예측 발간

1999년   <매경ECONOMY>로 제호 변경

2005년   100대 CEO 선정

2010년   <매경이코노미>로 제호 변경

2018년   <매경ECONOMY>로 제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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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국내 위클리 매거진 1위…최정상 종합경제주간지입니다.
매일경제가 발간하는 는 국내 최고 권위의 종합경제주간지입니다. 는 국내 

주간지시장에서 ABC공인 최다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경제매거진입니다.

1. 국내외 경제흐름 분석 전망

세련된 디자인으로 고품격 콘텐츠를 탑재한 

‘프리미엄’ 경제매거진으로 오피니언 리더 독자들의 

의사결정과 비즈니스 기회 포착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산업계 뉴 트렌드 정보 전달

국내외 최신 비즈니스 트렌드를 심층 분석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경영활동이 꽃피울 수 있도록 시장경제의 창달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매거진입니다.

3. 증권·금융·부동산 재테크 심층 분석 

증권시장의 흐름과 맥을 짚어 주식·펀드투자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고 고수익 금융상품을 소개하며 부동산 성공투자를 

이끄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4. 명칼럼니스트의 칼럼 연재 

정치와 인문학을 비롯해 문화, 예술, 스포츠, 교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최고의 전문가들이 예리하면서도 맛깔스런 

칼럼을 유연한 필체로 연재합니다.

Competitiveness
1. 명품 매일경제가 발행합니다.

매일경제는 국내 최고 권위의 경제신문입니다. 소득 수준과 지적 수준이 높은 매일경제 독자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파워 엘리트입니다. 명품 경제기사는 매일경제의 자부심입니다. 

2. 톱클래스 독자가 열독합니다.

국내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톱클래스 매거진입니다. 정부, 기업, 금융회사의 고위관료, CEO, 임원, 

전문직 종사자 등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가 매경이코노미를 매주 열독하고 있습니다.

3. 차별화된 정보를 심층보도합니다.

매경이코노미는 경제·경영 이슈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심층 취재로 차별화된 정보를 창출해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사진과 그래픽 뉴스 등 비주얼을 통해 경제흐름을 알기 쉽게 보여줍니다.

4. 매거진의 디지털화를 선도합니다.

경제 주간지 최초로 e매거진을 출시한 매경이코노미가 e매거진 2.0으로 압도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텍스트 

보기, 스크랩, 공유 등 사용자 친화적인 기능을 더했습니다.



편집부   02)2000-2518~2538

이메일   mkweekly@mk.co.kr

홈페이지   economy.mk.co.kr

정기구독   02)2000-2500

배송문의   02)2000-2501

•                                    독자제보·문의처

•                           독자현황

매경이코노미 독자는 엘리트 계층입니다. 30, 40, 50대 독자가 각각 20%에서 30%까지 분포하며 

대학 졸업자는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독자 74%가 월소득 350만원 이상으로 높은 구매력을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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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s & Contact

앱스토어 설치 구글플레이 설치



•광고 문의처

이성홍 부국장	   010-5239-0082	     02)2000-2540

권성호 차장	   010-3273-9677	     02)2000-2543

김진우 대리	   010-9173-1580	     02)2000-2541

•광고 단가표                                       (단위=원)

   지 면                금 액             지 면                     금 액

 표지4(백면)    15,000,000    표지3                      9,000,000

 표지2             10,000,000    표지2대면(내지1)   10,000,000

 목차대면          6,000,000     센터                   10,000,000

 내지(센터 앞)    5,000,000     내지(센터 뒤)         4,500,000

*광고단가는 본사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